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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주님께 하

실 말씀 있으시면 심정 내려놓으시라고 간구 드렸

을 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느

낌이 이상하여 주님께 저를 사랑하시냐고 여쭈었는

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

하지 못하는 사탄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사탄이 틈을 타니 참으로 독

하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를 드리니 주님 

말씀하시길, “너는 불시에 들어오는 사탄마귀를 깨

어 대적하라.”하시고는 다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살아 있다는 것과 깨어있다는 것을 아느냐?

(“대충 알겠사오나 그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 

깨어 있다는 것은 

네가 동서남북으로 두루두루 살피어

적군이 불시에 쳐들어오는지 보며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방비상태에서는 당하고 말지.

하지만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너희 삶에서 깨어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아니하며 능히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마다 당한다.

손해 본다.

그러다가 사탄의 손에 끌려 사탄의 세계 지옥으로 

가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제발 깨어라!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키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리고 

있다.

낮잠 자는 자들이로다.

잠에 흠뻑 취해 구원보다 잠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로다.

육적인 잠! 신앙의 잠! 사랑의 잠! 영적인 잠!

깨어서 얼른 방어 자세를 취하라.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말자.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말과 동일한가

요?”)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

죄에서 벗어나 선에 서 있다는 것.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냐.

육은 살아 있으나 영은 죽은 자들.

그것이 어찌 산 삶이냐?

영이 나와 교통해야지.

수시로 통해야 산 사람이지.

시계에 밥을 주지 않아 초침과 분침이

제 시간을 가리키지 못하며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이 어찌 산 시계라 할 수 있겠느냐?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이와 같다.

나의 생각, 나의 의향, 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 움직여야 내게 산 사람이 된다.

나는 움직이는 자를 쓴다.

어찌 죽은 시계를 차겠느냐.

늘 나와 영적인 교감을 맞추며 사는 자들,

빠른 구름, 번개처럼 움직이는 자들,

말씀 실천에 목숨 거는 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들을 내가 쓸 것이다.

오늘같이 깨어 사탄에 대해 근신하고 

몸부림치며 나를 놓치지 않고자 살아 숨 쉬는 자들

나는 그들을 나의 신부로 삼을 것이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라.

믿는다.

실천하여 나를 매일 맞자. 

사랑해.

나는 너의 영원한 신랑이로다.




